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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바이오니어와 신약 공동개발
영장류 독성평가 기술 활용 … siRNA 치료제 개발로 시너지 효과

KIT(안전성평가연구소)와 바이오 벤처기업 바이오니어가 신약 <siRNA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양 기관은 9월2일 대전 대덕구 바이오니어 대회의실에서 바이오니어가 추진하고 있는 <siRNA 치료제 및

siRNA 전달(Delivery) 기술> 개발과 관련해 KIT의 영장류 독성평가 기술 등 비 임상시험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의 공동 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

siRNA는 세포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로 질병 관련 유전자를 억제해 암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난치성 질환이나 항암 타깃 등 최첨단 개념의 약물 개발에 채용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바이오니어는 <siRNA 치료제 및 siRNA 전달 기술>을 바탕으로 KIT의 영장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 및 효능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신약 개발을 앞당기게 됐다.

양 기관은 연구원을 상대 기관에 파견해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시설과 연구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명상 KIT 소장은 “바이오니어의 원천기술과 KIT의 비 임상시험 기술이 결합하면 siRNA치료제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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